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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영화 중 올해 최고의 흥행기

록을 쓰고 있는‘모가디슈’가 지난 

6일 북미에서 처음 개봉한 후 해외 

언론과 영화 팬들의 호평이 쏟아지

고 있다.

미국 영화 전문 매체 무비네이션은 

“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감독이 만들

어낸 액션 클라이맥스는 할리우드

가 꿈꾸는 것을 넘어섰다.”며“이 영

화는 슈퍼 히어로도, 코믹북 시리즈

도 없다. 그럼에도 보는 내내 입이 떡 

벌어진다.”고 보도했다. 연예 매체 버

라이어티는“마지막 30분간의 자동

차 추격은 영화‘매드맥스’를 방불

케 한다.”고 했다. 휴스턴 크로니클

도“류승완 감독이 천부적 재능을 발휘해 서스펜스와 

액션을 훌륭하게 담아냄과 동시에 인간들의 마음속 이

야기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.”고 호평했다.

이날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 개

막작으로 초청된‘모가디슈’를 관

람한 마우리치오 마사리 유엔 주재 

이탈리아 대사는 자신의 SNS에“30

년 전 소말리아 내전에서 역사와 긴

장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주는 훌륭

한 영화”라며“이탈리아 외교가 한

국 외교관과 그들의 가족을 살렸다. 

생명이 먼저다.”라는 글을 남겼다. 

마사리 대사는 부인과 함께 조현 유

엔 주재 한국대사의 초청을 받아 자

리를 빛냈다.

‘모가디슈’는 1991년 소말리아의 

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

고립된 남북한 외교관 등의 생사를 

건 탈출을 그린 작품이다. 

성공적인 북미 개봉에 이어 전세계 50여 개국에 판매

가 되는 쾌거를 거두었다. 

북미 개봉 ‘모가디슈’에 평단 호평

▲ 영화 ‘모가디슈’ 북미 포스터. 

          사진=롯데엔터테인먼트

블랙핑크 5주년
라이브 방송에

176만 명 동시 접속

그룹 블랙핑크의 데뷔 5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

에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

렸다.

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

크가 전날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1시간 동

안 진행한 방송은 동시접속자 176만 명을 기록

했다.

블랙핑크는 이 방송에서 데뷔 5주년을 맞은 소

감과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.

리사는“벌써 5년인가 싶고 아직도 내가 신인 

같은데 오늘이 5주년이라고 하니 이제야 실감이 

난다”고 말했다.

블랙핑크는 데뷔 5주년을 맞아 최근 잇따라 다

양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.

포토북, 전시 등을 선보였고 인기 가상현실 게

임‘모여봐요! 동물의 숲’에는 자체 섬인‘인유

어에리아’(InYourArea)를 열었다. 또 영화‘블랙

핑크 더 무비’도 제작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

에서 지난 4일 개봉했다. 개봉 첫날에만 16만 명

의 관객을 동원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.

싱글‘스퀘어 원’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대중

성과 팬덤을 겸비한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

했다. 데뷔 초부터 연이어 히트곡을 낸 이들은 

2018년 앨범‘스퀘어 업’과 타이틀곡‘뚜두뚜두’

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‘빌보드 200’

과 메인 싱글 차트‘핫 100’에 각각 진입하며 세

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.

지난해에는 정규 1집‘디 앨범’으로 빌보드 

200에서 전 세계 걸그룹을 통틀어 12년 만에 최

고 순위인 2위에 올랐다.

방탄소년단(BTS)이 미국 

유명 음악시상식인‘MTV 

비디오 뮤직 어워즈’(MTV 

Video Music Awards·VMA)

에서‘올해의 노래’(Song of 

the Year)를 비롯해 5개 부

문 후보에 올랐다. 

MTV가 11일 공개한 후보 

명단에 따르면 BTS는‘올해

의 노래’를 포함해‘베스트 

팝’,‘베스트 K팝’,‘베스트 

안무’,‘베스트 편집’(Best 

Editing) 등 총 5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.

‘올해의 노래’부문에서는 BTS가 지난해 발표한 히

트곡‘다이너마이트’(Dynamite)가 두아 리파의‘레비

테이팅’, 올리비아 로드리고의‘드라이버스 라이선스’

등 쟁쟁한 인기곡들과 맞붙는다.

‘베스트 팝’,‘베스트 K팝’,‘베스트 안무’,‘베스트 편

집’부문에는 올해 5월 발표한‘버터’가 후보에 들었

다.‘베스트 안무’부문은‘

버터’의 안무팀,‘베스트 

편집’부문은‘버터’뮤직

비디오를 제작한 영상 프로

덕션 룸펜스의 최용석 감

독도 후보로 올랐다.

아울러‘베스트 K팝’부

문 후보로는 블랙핑크와 

셀레나 고메즈의‘아이스

크림’, (여자)아이들의‘덤

디덤디’, 몬스타엑스의‘갬

블러’, 세븐틴의‘레디 투 

러브’, 트와이스의‘알콜프리’도 선정됐다. BTS는 지

난해 VMA에서‘베스트 팝’,‘베스트 K팝’,‘베스트 그

룹’,‘베스트 안무’등 후보로 오른 4개 부문에서 모두 

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. 

비디오 뮤직 어워즈는 매년 MTV가 주관하는 음악 

시상식으로, 올해는 9월 12일 뉴욕주 브루클린의 바

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다.

BTS, 미국 MTV 어워즈
‘올해의 노래’ 등 5개 부문 후보

▲ 블랙핑크. 사진=YG엔터테인먼트

▲ 지난해 MTV ‘비디오 뮤직 어워드’에서 ‘다이너마이트’ 

공연하는 방탄소년단. 사진=빅히트 뮤직


